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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비봉산 명품 휴식공간 『대봉정』 준공식 

일      시   2018. 11. 17(토) 14:30 

�장     소   비봉산 대봉정 앞 소광장(옥봉동 산1-1)

사업개요

- 위치 : �진주시 옥봉동 산1-1번지 일원(향교 뒷산)

- 사업량

  ● 규모 : 전통형 전망정자 A=43.74㎡

  ● 지붕 : 팔작지붕

  ● 하부기초 : �콘크리트 기초+화강석 원형마

감(촉석루 형태)

  ● 목재 : 육송, 더글라스

세부내용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05’ 봉황교 소공원 집결

14:05~14:20  15’ 봉황교 소공원 ∼ 대봉정 산행

14:20~14:30  10’ 행사장 도착, 장내 정리

14:30~14:35  05’ 내빈소개

14:35~14:40  05’ 국민의례

14:40~14:45  05’ 경과보고

14:45~14:55  10’ 인사말씀

14:55~15:00  05’ 현판 및 대봉정기 제막

15:00~15:10  10’ 기념식수, 하산



비봉산 제 모습 찾기 사업 대   봉   정 大鳳亭記

위      치

● �비봉산 일원(상봉동 봉산사 뒤편 ~ 옥봉동 

말티고개 구간 일원)

사업기간

● 2016 ~ 2018(3년간)

사업면적

● 총110ha

   (산림공원 85ha, 봉황숲 생태공원 25ha)

사업내용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 훼손지 산림복원 및 생명의 숲 조성 85ha

 봉황교~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흙길 및 힐링 숲길 조성 6.4km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 훼손지 복원 및 생태공원조성 25ha

옛 사람들은 산수가 수려한 곳에 정자와 누각을 지어 

그 지역의 지리형승을 널리 알리고 시인묵객 들과 백성 

들이 올라 시문을 짓기도 하고 세파에 시달린 심신을 

달래며 호연지기를 기르기도 하였다.

지리산의 웅장한 기상과 덕유산의 안온한 회포가 

북쪽 대륙에서 몰아치는 모진 바람을 막아 주고 그 맥

이 비봉산까지 뻗어내려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히 

감싸 안으니 이 터전이 천하의 명당으로. 땅은 기름지

고 백성은 순박하여 인재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또

한 호국충절의 정신이 강해 불의에는 기꺼이 목숨도 

바치는 대쪽 같은 백성들이 천년을 면면히 이어온 교

육 문화예술 충절의 고장이 바로 우리 진주다 근래 진

주시에서 비봉산 제 모습찾기 사업에 정성을 다해 원

상을 회복하고 비봉산의 원래 이름을 되찾는 의미에

서 2018년(戊戌) 시월에 대봉정을 세우니 옛 사람들

의 정취에 부합하는 일이다. 

정자에 올라보니 비봉산엔 대봉이 알을 품고 천왕

봉과 향적봉에서 발원한 남가람 푸른 물은 유유히 오

백리를 감돌아 우리 고을에서 청룡이 꿈틀대듯 크게 

요동치고 흐르니 천하에 이보다 더한 명승이 또 어디 

있으랴 이 정자에 오르는 우리 고을 사람들은 이 맑은 

자연 풍광에 세속적인 얽매임을 씻고 심신을 가다듬

어 7만의 호국 영령이 잠든 진주성과 촉석루를 굽어

보며 선열들의 우국 충절의 정신을 되새기고 올곧은 

진주 정신을 배양하여 천추만대에 이어지기를 기원하

며 이에 기문을 짓는다.

건립배경

비봉산 일원의 훼손지 복원 및 경관 개선 사업 

지내 이용자 편익 및 볼거리 제공, 특화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리산, 덕유산, 월아산, 

진주혁신도시, 집현산을 바라보는 진주 향교 뒷

편에 위치한 비봉산 소 정상부에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전통형 전망 정자와 순환 산책로 등을 

조성키 위함

설치개요

● 위치 : 진주시 옥봉동 산1-1번지 일원(향교 뒷편)
● 규모 : 전통 전망정자 A=43.74m2(13평 정도)
● 구조 : 팔작지붕(촉석루 형태)
● 건립 : 2018. 4. ~ 2018. 11.
● 현판 : 소헌 정도준(글씀), 석은 이태조(세김)
● 대봉정기 : �심동섭 원임 전교(글지음)

                   설원 김장호(글씀), 석은 이태조(세김)

명칭선정

대봉정은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2018. 7. 30. 

~ 8. 3.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입니다.

비봉산은 예로부터 대봉산으로 불렸으며 봉황이 

쉬어가는 곳을 상징하며, 봉황의 기운이 진주 

시민과 비봉산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에게 전달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